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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교육서비스 시장은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수준별 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때 학습자 수준의 진

단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의 진단평가가 연구되고 있으며 평가 기준의 언어적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해 퍼지 

이론을 도입한 평가 방법 역시 하나의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컴퓨팅 사고력 교육 역시 수

준별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컴퓨팅 사고력 학습을 계층화 하고, 학습자가 학습 시작전 퍼지 추론을 바탕으

로 한 진단 평가를 실시하여 학습자 수준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의 진입점을 찾아 맞춤형 컴퓨팅 교육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는 퍼지 평가 시스템을 연구·개발한다.

키워드: 수준별(level-based),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Skill), 퍼지 평가(Fuzzy evaluation)

수준별 컴퓨팅 사고력 교육을 위한 퍼지평가 시스템
한승의O

O제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e-mail: hans4257@naver.comO

Fuzzy evaluation system for level-based Computational 

Thinking Skill Education
SeungEui HanO

ODept. of Computer Engineering, Jeju National University

I. Introduction

최근 교육서비스 시장은 서비스 제공자가 결정한 정해진 순서의 

패키지화된 교육서비스를 벗어나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 

커리큘럼의 진입점을 결정해주는 수준별 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맞추어 학습자의 정확한 수준 파악과 맞춤형 커리큘럼 제공을 

위한 다양한 평가 방법이 연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진단평가의 언어적 

기준의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해 퍼지 이론을 적용한 평가 역시, 평가방

법의 하나로 연구되고 있다.[1]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이 일반 교과교육

에 적용되고 있는 퍼지 평가를 컴퓨팅 사고력 교육에 대입하여 컴퓨팅 

사고력의 수준을 계층화 하고, 학습 전 진단평가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교육 진입점을 결정함으로써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퍼지 평가 시스템을 연구·개발한다.

II. The Proposed Scheme

2.1 컴퓨팅 사고력 교육의 계층화

국제교육공학협회(ISTE)와 컴퓨터과학교사회(CSTA)는 컴퓨팅 

사고력의 구성요소로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자료 표현, 문제 분해, 

추상화, 알고리즘과 절차, 자동화, 시뮬레이션, 병렬화와 같이 9개의 

요소를 선정하였다.[2] 본 논문에서는 컴퓨팅 사고력의 단계적인 

수준별 교육을 위하여 위의 9가지 요소를 추상화와 분해, 알고리즘

과 패턴인식, 자동화와 병렬화의 3가지 계층적 요소로 축약하였으며. 

각 단계의 학습을 위하여 앞선 단계의 선행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가정함으로써 컴퓨팅 사고력 교육 커리큘럼을 계층화한다.

2.2 퍼지 평가 시스템

학습자는 컴퓨팅 사고력 학습 전, 자신의 수준에 적합한 학습 

컨텐츠를 제공받기 위해 2.1절에 언급하였던 3가지 분야(추상화와 

분해, 알고리즘과 패턴인식, 자동화와 병렬화)에 대한 진단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때 퍼지 평가 시스템은 각 진단평가가 끝날 

때마다 해당 진단평가에 대한 학습자의 정답률(rate)과 각 문항 당 

평가 시간(time)를 퍼지 입력 변수로 전달받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학습 수준(level)을 결정하여 출력한다. 이때 정답률, 평가시

간, 학습수준에 대한 퍼지 멤버쉽 함수는 [그림1]과 같으며, 입력 

변수를 바탕으로 출력을 결정하기 위한 진단평가별 퍼지 추론 규칙은 

표[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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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평가시간, 정답률, 학습수준에 대한 퍼지 멤버쉽 함수

Table 1. 추상화와 분해 진단평가에 대한 퍼지 추론 규칙

Table 2. 알고리즘과 패턴인식 진단평가에 대한 퍼지 추론 규칙

Table 3. 자동화와 병렬화 진단평가에 대한 퍼지 추론 규칙

퍼지 평가 시스템은 해당 퍼지 추론 규칙에 의거하여 도출된 퍼지결

과에 대해 역퍼지화를 실행한다. 이때 역퍼지화의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무게 중심법에 근거하여 연산한다.

본 논문에서는 학습자의 최종적 학습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위와 

같이 3단계의 진단평가에 의해 결정된 3개의 학습 수준 값을 다시 

퍼지 입력으로 하여 최종 학습 수준을 결정한다. 이때 입력 또는 

출력으로 쓰이는 학습 수준의 퍼지 변수에 대한 멤버쉽 함수는 [그림1]

로 동일 하나, 3개의 입력 값을 바탕으로 하나의 출력을 결정하기 

위한 퍼지 추론 규칙은 [표4]를 따른다.

이때 하위 평가 단계 학습 수준이 bad, basic이면, 상위 평가 

단계는 시험을 보지 않고 자동으로 bad로 계산하여, 전체적인 진단 

평가 시간을 감소시키고 퍼지 추론 규칙을 간단화 하였으며, 상위 

단계의 성적이 하위 단계의 성적보다 우수한 상황을 방지하였다. 

위와 같은 추론 규칙에 의거하여 도출된 퍼지 결과 역시 무게 중심법을 

사용하여 학습자의 최종 학습 수준을 실수 형태로 표현하며,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 수준에 따라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받을 수 있다.

Table 4. 최종학습수준 결정에 대한 퍼지 추론 규칙(중략)

III. Conclusions

컴퓨팅 사고력의 수준별 교육을 위하여 컴퓨팅 사고력의 핵심 

요소를 추상화와 분해, 알고리즘과 패턴화, 자동화와 병렬화 3가지 

계층적 단계로 분류하고, 학습자가 이에 대한 진단평가를 실시할 

경우, 본 논문에서 제안한 퍼지 평가 시스템은 평가 기준의 언어적 

모호함을 퍼지 추론 규칙에 의거하여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학습자의 

학습 수준을 명시한다. 학습자는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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